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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10 (월)      렘10:1-5          Do not learn the way of the nations

	예레미야가 유다백성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애굽에서 유행하는 점성술(2)에 빠져있는 유다백성들은 열방의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3-5).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나도 모르게 흡수되고 따라가는 풍조는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배우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배우지 않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7/20/10 (화)      렘10:6-10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and the everlasting King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6-7,10)? 세상의 가장 값비싸고 정교한 것으로 꾸며도(9)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음을(6) 인정하십니까? 오늘 나는 열방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와의 주권의 당연함을(7) 알고도 세상의 화려함과 맞바꾸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입술과 현재의 삶의 모습간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영원하신 왕이 받으실 당연한(7) 경외를 드리고 계십니까? 

	7/21/10 (수)      렘10:11-16       Every man is stupid, devoid of knowledge

	주변에서 거대하게 세워지는 우상들의 화려한 물결속에서 유다백성들이 선포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라고 예레미야는 가르쳐주십니까(11)?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심판의 사역을(15-16) 다시한번 되새기며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 명철(12)과 말씀이(13)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7/22/10 (목)      렘10:17-18       Pick up your bundle from the ground

	유다는 열강의 포위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갈 시간이 임박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짐 꾸러미를 싸고(17) 포로로 잡혀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내어던지시고 직접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18).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까지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나에게 죄에서 떠남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깨달으십니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7/23/10 (금)      렘10:19-22      The sound of a report! Behold, it comes

	예레미야의 애통한 심정을 들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그토록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선지자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이 시점에서 유다의 목자들, 즉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에 그 모든 양 떼, 유다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심에서(21)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방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내려옴을 듣는(22) 예레미야의 귀를 간구하십니까? 듣게 하시는 소리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양이라도 위해서 듣고 권고하며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7/24/10 (토)      렘10:23-25     Correct me, O LORD, but with justice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서 특별히 24절에 1인칭을 쓰신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포함한 기도라는 것을 보십니까? 나는 어떻게 중보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지나칠 수 없는 심판을 인정하는 동시에(25) 자비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중보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 중보하게 하신 사실이 유다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봅시다. 내가 걷는 길이 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이심을 선포할 때(23)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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